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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oncerns on Food Safety and Trust in Label Information on Label 
Use and Willingness to Pay among Korean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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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dult section of the 2015 survey data on food consumption patterns colle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5,121).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was
an average level of knowledge on food label overall in the sample, it is found that the group with a higher
willingness to pay were more likely to use label information than the group with a lower willingness to pay.
Secondly, trust in label informa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affecting consumers’ use
of label information and willingness to pay. Finally,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food policie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actions to check labels and willingness to pay, which indicates that those who are
happy with the government’s food-related policies tend to make no extra efforts for their food purchase 
decision such as checking label and paying for additional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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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비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

비자 정보이다.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구매의사결정에 중

요한 결정요인이며, 소비자 정보화 수준의 차이로 발생하

는 정보격차는 소비생활의 질적 차이를 야기한다(Kim, 

2000). 정보격차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교육수준의 

차이, 세대간 기술수용차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

며, 현대사회의 중요한 소비자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GMO나 방사선조사식품

의 안전성 논란, 물티슈 독성물질 검출사건 등 소비자

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필수재에서 심각한 안전사

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필

수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구매하는 제품이면서 소

비자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므로 필수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일이 아

닐 수 없다. 특히나 식품은 매일 섭취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품목이어서 소비자들

의 관심과 우려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제수

준이 향상되고 식품공학이 발달하면서 식품안전에 대

한 기대수준도 동반하여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식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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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정보제공 웹사이트운영, 안전행동

지침 전달, 인증제도, 표시제도, 소비자안전교육 등 다

양한 소비자안전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 소비자안전정보의 제공방식을 살펴보면 다분히 공

급자 중심적이어서(Song & Yoo, 2014) 정보화 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안전정보에 노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품질을 식

별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정보로서, 일정

한 규정에 의하여 제품 포장이나 용기에 이를 표기함으

로써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제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의

사결정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보이다. 소

비자가 점포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

하는 데에는 평균 2초의 시간이 걸리며(Clement, 

2007), 소비자는 관성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보를 탐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따

라서 식품과 같은 필수재는 소비자의 정보탐색 의도와

는 별개로 안전정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정보환경을 조

성하여 구매시점에서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대표적인 정보제공 

방법이 ‘표시’이다. 

표시정보는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활용할 때 비

로소 가치를 가진다. 소비자정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심리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시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줄이고 구매 후 만족

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Kim, et. al., 2012),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적극적으

로 표시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즉, 식품의 경우에는 소

비자가 구매시점에 표시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구매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할 때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표시

정보 확인행동 수준이 곧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목표달

성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양질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

기 위해서는 더 좋은 식재료와 위험제거를 위한 노력, 

안전검사 등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는 식품가격에 반영이 된다. 따라서 식품의 가격은 품

질을 예상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정보의 기능을 가지며, 

이때 안전은 품질의 중요한 속성이 된다. 따라서 식품

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

한 식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소비

자들이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고, 수입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국

내산 식품을 구매하는 등의 소비자행동 속에는 소비자

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을 반영해 준다. 실제로 학교급식 

재료를 ‘일반 농산물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 한다’에 

68.4%의 학부모들이 찬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지불의사 역시 73.7%의 학부모들이 찬성하

고, 월평균 12,826원의 가격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Lee & Heo, 2005). 벤조피렌 함유 우동

스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시했던 소비자의식조사

(Yoo, 2013)에서, 보다 안전한 식품을 위해 비용이 들

어가야 한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

한 결과 평균 30%정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

다고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해 표

시확인행동이나 비용지불과 같은 안전추구행동을 하는

데,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제공되는 정보에 대

한 신뢰 등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는다. 표시정보와 표시

확인행동, 비용지불의사는 안전한 식품소비에 있어 무

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는 많이 연구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비자의 불안감과 표시정

보신뢰, 표시정보만족 등 표시정보관련 사항, 표시확인

행동, 비용지불의사의 수준을 알아보고, 각 변수의 영

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식품소비자의 

식품안전관련 요인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전반적

인 식품소비에 대한 불안정성을 유추해보고, 표시정보

신뢰와 표시정보만족도, 표시확인행동 등을 표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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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을 알아봄으로써 소비자들의 표시정보활용도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비용지불의사의 수준을 알

아봄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의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각 요

인의 영향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표시정보의 효과

적인 활용 방안과 바람직한 식품소비환경을 위한 방안

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소비자의 불안감

소비자가 위험이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

과 불안감으로 정의 되는데 여기서 불안감이란 소비자

가 재화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불확

실성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Taylor, 1974; 

Bauer, 1960).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

을 연구한 Yoo, et. al.(2014)은 식품소비에 대한 소비

자의 불안감을 부정적 감정으로 측정하였으며, Yoo & 

Joo(2014)의 식품안전체감척도 개발 연구에서는 소비

자의 식품별 불안도를 식품 종류별 소비자의 불안감과 

식품위해군에 따른 소비자의 우려수준으로 식품위해우

려도를 측정한 바 있다. 그 외에 Nam & Kim(2006), 

Jin(2009), Lee & Kim(2009) 등이 연구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인식 조사에서도 소비자의 식품불안감을 식품

종류와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우려도로 측정하였다. 즉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식품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은 식품종류와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정으로써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특정 행위로 인해 위험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 행위를 회피하거나 조심

스럽게 수행하려고 하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Janis, 1967), 보호동기이론(Roger, 1975)이나 인지

적-기능적 모델(Navi, 2003), 확장된 병행과정이론

(Witte, 1992) 등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감정이 인간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 표시정보와 소비자행동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과 이론들에서 소비자정

보는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Lee(1993)는 소비자정보가 

소비자의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 

수준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Kim(1996) 역시 소비자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자료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소비자의 정보가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에는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품

질이나 안전성이 우수한 식품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

이 인정하는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표

시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정보

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

는데 표시정보를 활용한다. 특히나 표시정보는 소비자

의 정보탐색비용이 가장 적으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

장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이다. 

표시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소비자의 정보 활

용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McCluskey & Loureiro 

(2003)는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요구가 복잡해지면

서 식품표시(Labeling)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고 하

였으며, Lancaster(1966)는 소비자들이 식품표시를 통

하여 식품의 속성정보를 획득하고 이러한 표시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뢰는 소비

자의 기대이익을 높여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Park, 1999), Yoo, et. al.(2014)의 연

구에 따르면, 표시정보신뢰도는 소비자의 표시확인행

동과 재료확인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식품표시정보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뉴스 보도

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가 적발되고 

있어(Daejonilbo 2015.12.03; Medical Today, 2015. 

11.28 등)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경종을 울

리고 있다. 식품표시정보에 대한 불신은 소비자의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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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하므로(Yoo & Joo, 2012) 식품

표시정보와 표시정보신뢰는 식품소비자의 안전한 식생

활 영위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식품표시정보신뢰

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소비생활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정보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

서 표시정보신뢰는 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과 표시만족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표시정보는 정부의 

식품정책의 일환이므로 표시정보신뢰와 표시만족도는 

소비자의 식품정책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된다.

3. 비용지불의사

소비자들의 위험회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수용가능한 위험과 비용지불의사에 대한 연구로 구분

된다. 이중 비용지불의사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위해요

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Conner(2002)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유전자변형식품, 바이오고형물, 방사

능오염식품을 피하기 위하여 유기농 표시가 된 식품을 

구매할 경우에 추가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학교급식 재료를 ‘일반 농산물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대

체 한다’에 68.4%의 학부모들이 찬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불의사 역시 73.7%의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월평균 12,826원의 가격을 추가로 지불할 의

사가 있다고 밝혔다(Lee & Heo, 2005). 또한 보다 안

전한 라면을 구입하고 섭취하기 위해 생산단가가 올라

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면 얼마까지 비용

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본 Yoo(2013)에 의하

면 1000원의 라면에 대해 27.6%의 비용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즉, 소비자들은 위해요소를 

회피하고 더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한 의지가 강할

수록 식품안전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안전을 확

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지 않고 단순히 비싼 식품을 구매

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려는 행동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므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비용지불의사에 

대해서는 기업과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당국이 모

두 그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2015

년 식품소비행태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농경연의 식

품소비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식품구매행

태, 식품선호변화, 식품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

하여 식품공급자인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수요자

인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식

품소비행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2013년부터 매년 5월

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는 식품주구입

자, 성인,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식품소비행태 조사 자료 중 성인편을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2. 분석변수와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전체 측정변수 중 식품안전성, 식품안전

체감도, 식품우려도, 표시신뢰도, 표시만족도, 식품정

책만족도, 표시확인행동, 비용지불의사를 분석에 활용

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소비자불안감

의 변수로 활용된 수입산 식품의 우려도와 국내산 식품 

우려도, 조리 및 장소 우려도, 위해요인 우려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변수들의 신뢰도가 

기준치(0.7)를 초과하여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고 판단하였다. 그 외 문항은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으

므로 신뢰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응답결과가 모

르겠다(0)로 측정된 경우는 평균값에 오류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분석에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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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scale n. of scales Cronbach’ α

anxiety of imported food

① cereal 
② vegetable
③ fruit 
④ meat(4 countries)

⑤ fishery(3 countries) 
⑥ processed food
⑦ forest products 12 .908

anxiety of domestic food

① cereal 
② vegetable
③ fruit 
④ meat(4 countries)

⑤ fishery(3 countries) 
⑥ processed food
⑦ forest products 7 .884

anxiety of cooking and place 
① office/school
② restaurant 
③ home

④ fast cooking area 
⑤ delivery/take-out 5 .751

anxiety of hazard factors

① contaminants
② pesticide residue 
③ antibiotic
④ Toxic nature
⑤ food additive 
⑥ heavy metal /endocrine 

disruptor

⑦ food poisoning bacteria 
⑧ animal disease 
⑨ GMO 
⑩ irradiated food 
⑪ container/package hazard 
⑫ contactant 

12 .946

-food safety,
-sensory level of food safety,
-reliability of labelling,
-satisfaction of labelling,
-label checking behavior,
-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
-willingness to pay costs

single scale -

Table 1. Scale and Cronbach’s alpha of consumer anxiety variables

3.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식품소비자의 식품안전 및 표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비용지불의사 수준에 따른 식품안전 및 

표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이 식품소비

자의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본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 3]의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

이 식품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표시신

뢰도와 식품불안감은 표시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줄 것

으로 보이며, 이는 다시 식품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후 식품만족도는 비용지불

의사 및 표시확인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Figure 1. Research model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43.1%, 여성이 56.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4.3%로 가장 많았다. 단 전업

주부 또는 미취업자가 전체의 25.6%로 나타났다. 직업

은 주부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가 전체의 18.4%로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규칙적인 운동 여부는 하는 응답자가 30.6%, 하

지 않는 응답자가 69.4%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

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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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frequency %

total 5,121 100.0

gender
male 2207 43.1

female 2914 56.9

monthly income

1,000,000 under 834 16.3

1,000,000~2,000,000 under 1249 24.3

2,000,000~3,000,000 under 832 16.2

3,000,000~4,000,000 under 467 9.1

4,000,000~4,500,000 under 214 4.2

5,000,000 more than 137 2.7

housewife or inoccupation 1313 25.6

etc. 75 1.5

job

housewife 2374 46.4

specialist/manager/white color 617 12.1

sales/service 942 18.4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480 9.4

Craft, machine operators 234 4.8

inoccupation/ 165 9.1

regular exercise
Yes 1568 30.6

No 3553 69.4

Table 2. Overview of subjects (N=5,121)

division scale mean S.D. division scale mean S.D.

food safety 5 3.306 0.710 willingness to pay costs 5 3.253 0.581 

sensory level of food safety 100 67.761 14.556 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 100 65.58 14.209

anxiety of imported food 5 3.408 0.522 awareness of labelling 5 1.936 0.508

anxiety of domestic food 5 2.230 0.480 satisfaction of labelling 5 3.005 0.720 

anxiety of cooking and place 5 2.718 0.489 reliability of labelling 5 3.293 1.289 

anxiety of hazard factors 5 3.847 0.707 label checking behavior 5 3.308 0.720 

Table 3. Consumer awareness of food safety and labeling

Ⅳ. 연구결과

1. 식품소비자의 식품안전 및 표시인식

식품소비자의 식품안전 및 표시인식의 수준을 알아

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Table 3> 참조). 분석에 앞서 각 응답자 

별 식품불안감을 구성하는 수입산 우려도와 국내산우

려도, 조리 및 장소 우려도, 위해요인 우려도의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우려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를 5점으로 하여 역코딩

을 실시하였다. 2단계로는 수입산 식품 우려도의 경우 

육류와 수산물을 구성하는 문항이 각각 4개 문항과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육류와 수산물의 평균값

을 산출하였다. 3단계로는 각 우려도를 구성하는 모든 

문항의 평균을 변수계산으로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식품안전성은 3.3점 수준으로 보통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식품불안감에서는 위해요인 우려도가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입산에 대한 우려

도가 3.4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산 식품 우려도는 2.2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지불의사는 3.3점

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표시인지도는 1.9점으

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시만족도

(3.0)와 표시신뢰도(3.3), 표시확인행동(3.3) 모두 보

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 개방으로 시장에서 수입식품을 흔히 구매

할 수 있는 국내 소비자들은 과거 수입식품 잔류농약 

사건, 기생충알 및 납 검출 사건 등 수입식품과 관련된 

많은 식품안전사건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

감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련 변수중 수입산 

식품 우려도와 국내산 식품의 우려도를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Table 4> 참조). 분석 결과 모든 식품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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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roup N mean S. D. t-value

willingness to pay costs
low 3021 2.795 0.457 

-132.089***
high 2100 4.044 0.206 

food safety
low 3021 3.309 0.696 

.317
high 2100 3.302 0.731 

sensory level of food safety
low 3021 68.096 13.799 

1.936
high 2100 67.279 15.571 

anxiety of imported food
low 3021 3.398 0.504 

-1.590
high 2100 3.422 0.545 

anxiety of domestic food
low 3021 2.246 0.474 

2.952**
high 2100 2.206 0.488 

anxiety of cooking and place 
low 3021 2.739 0.487 

3.785***
high 2100 2.687 0.491 

anxiety of hazard factors
low 3021 3.822 0.704 

-2.967**
high 2100 3.882 0.710 

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
low 3021 66.235 13.479 

3.904***
high 2100 64.628 15.151 

awareness of labelling
low 3021 1.838 0.491

-17.040***
high 2100 2.077 0.497

satisfaction of labelling
low 3021 3.259 0.553 

-4.979***
high 2100 3.343 0.617 

reliability of labelling
low 3021 3.208 0.573 

-6.232***
high 2100 3.318 0.647 

label checking behavior
low 3021 2.848 1.284 

-10.626***
high 2100 3.231 1.262 

*<.05, **<.01, ***<.001

Table 5. Differences of food safety and labeling awareness according to willingness to pay cost

division N mean S.D. t-value

cereal 
imported 5121 3.258 0.668 

109.677***
domestic 5121 2.109 0.570 

vegetable
imported 5121 3.345 0.702 

106.373***
domestic 5121 2.154 0.599 

fruit 
imported 5121 3.191 0.731 

97.327***
domestic 5121 2.125 0.599 

meat
imported 5121 3.408 0.610 

109.641***
domestic 5121 2.235 0.637 

fishery
imported 5121 3.937 0.603 

132.428***
domestic 5121 2.364 0.668 

processed food
imported 5121 3.463 0.713 

81.907***
domestic 5121 2.476 0.694 

Forest Products
imported 5121 3.254 0.719 

99.664***
domestic 5121 2.145 0.601 

Table 4. Differences of consumer anxiety between imported food and domestic food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도가 국내식품에 대한 우

려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용지불의사 수준에 따른 식품안전 및 

표시 인식의 차이

소비자의 비용지불의사 수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K-means 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집단은 평

균을 기준으로 2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비

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이 전체의 41%, 비용지불의사

가 낮은 집단이 전체의 59%로 나타났다. 

비용지불의사 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안전 및 표

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

다(<Table 5> 참조). 그 결과 식품안전성과 식품체감

도, 수입산 우려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평균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식품우려도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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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 of Model

χ RMR RMSEA GFI AGFI

85.282*** .013 .090 .995 .943

CFI NFI RFI IFI TLI

.986 .986 .894 .986 .896

route Estimate st.Estimate S.E. C.R.

reliability of labelling→anxiety of food -0.164 -0.272 0.008 -20.229***

reliability of labelling→satisfaction of labelling 0.734 0.767 0.009 83.006***

anxiety of food→satisfaction of labelling -0.029 -0.018 0.015 -1.967*

anxiety of food→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 -8.474 -0.218 0.545 -15.556***

satisfaction of labelling→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 1.064 0.044 0.518 2.056*

reliability of labelling→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 1.643 0.070 0.502 3.275**

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label checking behavior -0.016 -0.174 0.001 -12.441***

reliability of labelling→label checking behavior 0.506 0.238 0.03 16.965***

anxiety of food→label checking behavior 0.059 0.017 0.051 1.166

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willingness to pay costs -0.002 -0.046 0.001 -3.205**

reliability of labelling→willingness to pay costs 0.067 0.056 0.018 3.811***

anxiety of food→willingness to pay costs 0.025 0.012 0.029 0.852

label checking behavior→willingness to pay costs 0.079 0.141 0.008 9.876***

*<.05, **<.01, ***<.001

Table 6. Path analysis result

및 장소 우려도, 식품정책만족도는 비용지불의사가 낮

은 집단이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위해요인 우려도와 표시인지

도, 표시신뢰도, 표시만족도, 표시확인행동은 비용지

불의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지불의사가 낮은 집단이 국내산 

식품과 조리 및 장소 등에 대한 우려가 높고, 상대적으

로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은 위해요인에 대한 우려

도가 높은 것을 비교해 본다면, 비용지불의사가 낮은 

집단은 식품 자체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입

해 사용하는 자신의 소비환경에 대한 우려까지를 함께 

하고 있는 반면,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은 그런 사

적인 부분에서의 우려는 낮고 단지 생산과 유통과정에

서 타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해서만 

높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용지불의

사가 높은 집단은 위험회피를 위해 경제적 비용을 들여

서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위험회피

에 효과적인 정책인 각종 표시에 대한 관여도와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이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이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

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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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label checking behavior willingness to pay costs

Direct Indirect Total Direct Indirect Total

reliability of labelling 0.238 -0.033 0.206 0.056 0.018 0.074

anxiety of food 0.017 0.038 0.055 0.012 0.018 0.03

satisfaction of labelling - -0.008 -0.008 - -0.003 -0.003

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 -0.174 - -0.174 -0.046 -0.025 -0.071

label checking behavior - - - 0.141 -　 0.141

Table 7. Effect of label checking behavior and willingness to pay costs according to antecedents

실시하였다(<Table 6> 참조). 분석결과 χ값이 85.282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절대적합지수와 증

분적합지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지수가 기준치에 적합

하게 나타나 모형이 받아들여 질만하다 판단하였다. 

연구모형의 각 경로의 영향성을 살펴본 결과 식품불

안감이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시신뢰도는 

식품불안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표시만족도와 식품정책만족도, 비용지불의사, 표

시확인행동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식품우려도는 표시만족도와 식품정책만족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시만족도는 

식품정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식품정책만족도는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

불의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

종적으로 표시확인행동은 비용지불의사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표시확인행동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는 

표시신뢰도로 나타났으며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만족도는 표시신뢰도 다음으로 

높은 효과를 보이며 부적이 효과를 나타냈다. 가격지불

의사는 표시확인행동이 가장 큰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최근 세계무역개방,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환경오염 

문제 등 내외적인 식품위해요소들로 인하여 식품소비

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구매

하는 식품의 경우 정보탐색에 큰 비용을 들이는데 무리

가 있기 때문에 식품 구매 즉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표시정보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품 안전과 표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고, 표시

신뢰와 불안감이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표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적으로 비용지불의사 수준별 표

시확인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용지불의사가 높

은 집단의 경우 표시확인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이 표

시정보 활용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이 소비자의 식품표시확인

행동과 가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표시신뢰도가 소비자의 안전행동을 발현

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즉 표시신뢰도가 높

을수록 식품불안감은 낮아지며, 표시만족도와식품정책

만족도는 모두 높아진다. 또한 표시확인행동 수준 역시 

높아지며 비용지불의사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에 아울러 표시확인행동이 비용지불의사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표시신뢰는 소

비자의 긍정적인 안전행동을 발현시키는 중요한 요인

임을 알 수 있다. 

식품정책만족도는 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

불의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식품정책만족도가 높을수록 표시확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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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용지불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써 나타나 소비자

들은 식품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식품시장

에 대한 정부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에 표

시확인행동이나 비용지불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

아도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추

론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 경제적 비용과 비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

제적 비용은 비용지불의사로 나타나며, 비경제적 비용

은 표시확인행동과 같은 안전추구행동이라 볼 수 있다. 

안전에 대한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비용은 안심할 수 

없는 식품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

한 추가 비용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식품정책만족도를 향

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소비자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더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려 한다. 즉 식품의 안전성을 금전적 비용

을 지불하고 구매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 하

는데, 객관적 품질과 가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품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을 구매한 

경우가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을 구매한 경우보다 약

26.46%의 화폐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의 

품질과 가격간에 상관관계가 제품마다 매우 상이하다

(Yoo, et. al., 2008). 따라서 비용지불의사에는 소비자

들이 위해요인으로부터 안전 추구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라는 점과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부정적

인 측면이 함께 공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비용지불의사’의 의미를 해

석하는 데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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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와 표시정보신뢰가 표시확인행동 및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식품 안전과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 인식수준을 알아보고, 표시신뢰와 불안감이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2015년 식품소비행태 조사자료 중 성인편 자료(n=5,121)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 표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이었고,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에는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이 표시정보 활용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이 소비자의 식품표시확인행동과 가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표시신뢰도가 소비자의 안전행동을 발현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식품정책만족도는 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식품시장에 대한 정부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들은 표시확인행동이나 비용지불

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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